
  교회세운날 2017.6.11                 26-06          2월 8일 (주현절 후 다섯째 주일)   

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주�일�예�배��:���매주�주일�오후�3시�
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수요기도회��:���매주�수요일�오후�8시�Zoom으로��
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
3401 Salem Rd SW, Rochester, MN 55902

Web : https://mnrochesteroneheartchurch.com


담임목사(Senior Pastor) : 김경헌 목사 (213-357-7614) 


1. 오늘은�교회력에�따라�주현절�후�다섯째�주일입니다.�

2. 다하나교회에�처음�오신�분과�방문하신�분을�진심으로�환영합니다.�

3. 다음�주�예배�후에�설맞이�식탁교제(potluck)이�있습니다.�

4. 4월�5일�부활절에�세례식이�있습니다.�세례를�받기�원하시는�분은�

신청해�주세요.�세례�교육이�3월�첫주부터�4�주�동안�진행됩니다.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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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다음주�예배봉사자��

�-�기도:�안지현��/�설교번역:�이예슬�

���2월�안내�및�봉사:�주나�목장�

*향후�교회�행사�(Upcoming�Event)�

��-�사순절�시작�:�2월�18일�재의�수요일��

*성서일과�Lectionary�(제�6주)�

�사�58:1-9a,�시�112:1-9,�고전�2:1-12,�마�5:13-20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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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제 어디서나

그리스도인

https://mnrochesteroneheartchurch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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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도자: 김경헌 목사

	 


     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  ———       사 118:24-25  —————   인도자


       신앙고백     —————   ��사도신경(새번역)�   ——————     다같이		 


      *찬양과 경배    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   찬양팀과 함께


       기도   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   김배형


       주일학교 이동      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    주일학교 교사 및 학생


       찬송    ——————   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  ——————   다같이


       성경봉독     ————       야고보서 1장 5-8절         —————   인도자


       설교  ———    안심하세요, 이곳은 주님의 세계입니다   —  김경헌 목사


       봉헌찬송  ——   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 (1, 5절)   ———�다같이


       봉헌기도   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   인도자


       교회소식    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  인도자


      *파송찬양    ———    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     ————    다같이		 


      *축도      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       인도자


  * 표에는 일어납니다.  


  
<반 뼘>  - 손세실리아


모 라이브 카페 구석진 자리엔


닿기만 해도 심하게 뒤뚱거려


술 쏟는 일 다반사인 원탁이 놓여있다


거기 누가 앉을까 싶지만


손님 없어 파리 날리는 날이나 월세 날


나이든 단골들 귀신같이 찾아와


아이코 어이쿠 술병 엎질러가며


작정하고 매상 올려준다는데


꿈의 반 뼘을 상실한 이들이


발목 반 뼘 잘려나간 짝다리 탁자에 앉아


서로를 부축해 온 뼘을 이루는


기막힌 광경을 지켜보다가 문득


반 뼘쯤 모자란 시를 써야겠다 생각한다


생의 의지를 반 뼘쯤 놓아버린 누군가


행간으로 걸어 들어와 온 뼘이 되는


그런


“꿈의 반 뼘을 상실한 이들이 발목 반 뼘 잘려나간 짝다리 탁자에 앉아 서로를 
부축해 온 뼘을 이루는 기가막힌 풍경”을 보며 시인은 반 뼘짜리 시를 쓴다하고 
있습니다. 생의 의지를 반 뼘쯤 놓아 버린 누군가가 반 뼘짜리 시의 행간에 들어
와 온뼘이 되는 꿈을 꾸어보는 시인의 마음이 아름답습니다. 서로의 모자란 반 
뼘을 채워 온 뼘이 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. 잘려나간 반 뼘을 서로 부축하
며 한 뼘으로 만들어 주는 곳이 우리 가정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였으면 합니
다. 반 뼘짜리 목사의 반 뼘짜리 작은 바람이었습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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